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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요  약 :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
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행되었다. 연구대상자는 G광역시, J도에 소재한 4개 대학교의 25세 이상 64
세 이하에 입학한 간호학과 재학생 162명이며, 자가설문방법으로 조사하였다. 수집된 자료는 SPSS 24.0 프
로그램을 이용하여 t-test, ANOVA, Pearson's correlation 및 multiple regression으로 시행되었다. 연구결
과,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몰입, 교수-학생 상호작용, 대학진학의 동기 순이며, 변
인들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을 29.5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따라서 만학도 간호대
학생의 진로몰입과 교수-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의 향상을 통해 자기주도학습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
램개발이 필요하다. 

주제어 : 간호, 대학생, 자기주도학습능력, 상호작용, 진로몰입

  Abstract :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faculty-student interaction, Career 
commitment on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in Later Learner’s Students. The subjects of this study 
were 162 nursing students between the ages of 25 and 64 from 4 universities located in G 
metropolitan city and J province.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t-test, ANOVA, Pearson's 
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24.0 program. As a result of the study, the factors 
influencing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were in the order of career commitment, faculty-student 
interaction, and motivation for university entrance among, and it was found that the variables 
explained 29.5% of the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of older nursing students. Therefore, it is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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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ecessary to develop an intervention plan that can promote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by improving 
the level of career commitment and faculty-student interaction of older nursing students.

Keywords : Nursing, Student,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, Interaction, Career commitment

1. 서 론

  국내의 학령인구는 1980년 14.401명에서 2021
년 7,700만 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하고 있는 추
세[1] 학령인구 감소 대학의 양적 증가와 심각한 
불평등 속 대학 신입생 충족을 위한 고육지책으
로 정부에서는, 재직자 전형, 성인학습자 전형 등
의 비전통적인 입학전형 확충 및 제도를  만학도 
신입생의 정원을 확대하고[2] 있다. 1995년 대학
이 독자적인 기준으로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여 
만학도에게 입학이 허가하기 시작한 이래로 신입
생 만학도의 수는 2010년의 약 2,190명에서 
2022년 약 100,000명 정도로[3] 지속적으로 증가
하고 있다. 만학도는 고등교육의 표준 연령을 초
과하여 고등 교육에 참여한 비전통적인 형태의 
성인학습자를 의미하며[4], OECD 교육지표에서
도 성인의 연령 범주를 25세∼64세[5]로 규정한
다. 대학 입학전형 자격을 갖춘 25세 이상의 나
이에 입학생을 일컫어 성인학습자, 고령학습자, 
만학도 등으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해오고 있다
[3]. 
  간호학 전공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
간호사 수요 요구에 대한 정보, 전문 직종에 대
한 높은 선호도, 취업의 용이성, 진로 및 취업 방
향의 명확성[6] 등과 같은 간호직의 특성으로 타 
전공을 졸업했거나, 사회생활 중에 진로를 변경하
여 간호학과에 지원하는 만학도가 증가하고 있다. 
간호교육은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과정을[7] 이
수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은 과중한 학습량, 
적응의 어려움, 면허취득을 위한 국가고시 부담감
을 경험한다[8]. 그러므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
적응 및 효율적 학습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.
  자기주도 학습능력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흥
미와 열정을 갖고, 학습의 동기를 부여하여 자기 
주도하에 학습환경을 조정, 자원 이용 및 관리하
고, 학습의 과정을 실행하고 학습의 결과를 스스
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[9]을 뜻한다. 즉, 학습자
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지, 정서 및 행동을 활
용하여 학습의 목표를 성취해가는 체계적이며 통

합적, 적극적 학습활동 능력이라 할 수 있다[10]. 
자기주도학습능력은 성인교육의 핵심역량으로 학
습자의 대학생활 적응[11], 학업성취 성취도 향상 
및 간호실무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성을[12] 갖
는 바, 간호대학생에게 필요한 학습전략이라 할 
수 있다. 특히, 만학도 간호대학생은 급격한 사회 
변화 속에서 삶의 가치, 목표 실현을 위해 자발
적으로 학습경로 탐색과 실행하는 자기주도적인 
성장의 주체이나[13], 교과과정 특성 상 경험하는 
어려움에 더해 기혼자이거나 재직자로서 부모, 직
장인, 학생 등을 수행해야 할 다중적인 역할은 
이들의 학습 시간 부족, 정체성 혼란, 대학생활 
적응, 학업성취 등의 어려움[14]으로 인한 중도탈
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[13]. 따라서 자기주
도학습능력은 전통적인 학습자 연령의 간호학과 
동급생에 비해 물리적, 환경적 제약이 있으므로 
만학도 간호대학생의 학업 적응, 지속 및 전문인
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요구되는 필수적 소양이라 
할 수 있다. 
  자기주도학습능력은 학습자의 자발성을 강조하
나, 외부의 조력 없이 이 역량을 향상시키기 것
은 한계가 있다[12]. 즉, 학습자가 학업을 주체적
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은 혼자 수행해야 
하는 학습환경보다 교수자와 협력해가며 유기적 
상호작용을 통해 길러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. 교
수-학생 상호작용이란 대학생이 대학을 진학하면
서부터 경험하는 교수자와의 학문적 교류 활동 
뿐 아니라 동아리 등의 비교과 활동에서의 교류
까지를 포괄하는 상호작용을 뜻한다[15]. 대학생
활에서 만학도들의 지지자원 중 하나인 교수가 
학생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촉진자로써
의 역할 수행함으로써 학생은 교수와 상호작용을 
통해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, 긍정적인 피
드백을 통해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수립하고, 학
습을 진행, 평가하는 과정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
의 증진될 수 있다[16]. 즉, 만학도에게 교수와 
학생 간의 상호작용은 긍정적 자원이자, 자기주도
학습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요 변인이 될 수 있음
을 시사한다. 이에,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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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 교수-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능력 간의 
관련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. 
  진로몰입은 스스로 자신의 진로 경로를 결정한 
후 그 선택을 고수하는 것을 의미하며[17] 자신
의 진로 선택 자신감, 미래 진로에 대한 긍정, 장
애물에 대한 인식을 포괄한 개념이다[18]. 진로몰
입은 진로결정몰입이나 진로선택몰입과 유사한 
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[19]. 이러한 진로몰입
은 학교에서 졸업 후 직장으로 전환하려고 대학
생 시기에 핵심적 발달 과업 중 하나로서[20], 점
진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시작하여 주위
에서 받는 피드백을 거쳐서 확신을 획득하게 된
다[18]. 이러한 진로몰입에 성공적인 사람은 자신
의 진로결정을 자아개념에 내재화하여 이를 위해 
요구되는 학업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제공하고 
학업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로 작용하
여 안정된 심리상태를 유지하고[19] 새로운 환경
에서 능률적인 생활을 통해 학업성취도를 높일 
뿐 아니라 궁긍적으로 진로의 목표에 빠르게 도
달할 가능성을 높인다[21]. 반면, 진로몰입이 성
취되지 않았을 경우 진로에 대한 확신의 부재로 
불안,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며, 학
업 충실도와 학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
[22]. 이처럼 진로몰입은 학습자에게 성취감, 자
아존중감 등의 긍정적 감정상태를 동반하게 하여 
학업의 성취도를 높이는 심적기제로 작용한다
[19]. 이와같이 진로몰입은 진로 선택, 결정의 목
표를 수립하고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내적 동
기요인으로서 자기주도학습능력과의 관련성이 예
측 가능하나,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
연구가 부족하다. 이에 진로몰입과 자기주도학습
능력의 관계에 대한 실제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
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.
  현 대학 교육의 여건과 제도는 기존의 전통적
인 연령의 학습자 형태의 대학생에게 초점을 두
고 운영되고 있으며,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
대다수의 연구[8],[10],[12]들도 이들에게 집중되
어 있다. 고등교육의 새로운 유형인 만학도 간호
대학생은 대학에서 소수자, 비주류 및 비전통적으
로 분류되는 학습자로 학업의 오랜 공백기를 극
복하고 대학생활에 적응[6], 학업 지속과 나아가 
전문가로 성장을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학습능
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
우 중요하다. 그러나 지금까지 만학도 간호대학생
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 연구는 대학적응과 관련
된 연구[6],[14], 대학생활 적응과 외로움의 연구

[24]와 같은 질적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, 양적연
구는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된 연구
[23] 외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
미흡한 수준이다. 
  이에, 본 연구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
수-학생 상호작용과 진로몰입 및 자기주도학습능
력의 변인들의 수준을 확인하고, 교수-학생 상호
작용과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
영향을 분석해 이들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향상
을 위한 실천적 방안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
한다.
 
1.2 연구의 목적

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  1)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

이를 확인한다.
  2)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주도학

습능력의 수준을 확인한다.
  3)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주도학

습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다.
  4)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이 자기주도학

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.

2. 연구방법

2.1. 연구대상

  본 연구의 대상자는 G광역시, J도에 소재한 4
개의 대학교의 간호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편의
표집하였다. 4개의 대학교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
25세 이후 대학교에 입학한 자로, 25세∼64세까
지의 연령[5] 범위에 해당하는 자이다. 본 연구의 
표본수는 G*Power3.1.9.7 프로그램을 이용해 산
출하였다. 효과크기 .15, 검정력 .90, 유의수준 
.05, 변수 10개로 설정한 결과 147명으로 산출되
었으며, 탈락률 10% 고려하여 200부를 배포하였
다.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제외한 총 162
부를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. 

2.2. 연구도구

  2.2.1. 자기주도학습능력
  자기주도학습능력(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)
을 측정하기 위해 Lee 등[25]이 개발한 도구를 
Cho[26]가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. 자기주도
학습능력은 학습계획, 학습실행, 학습평가의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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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문항 15문항으로 5점 리커
트 척도로 구성되었다.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
학습능력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Cho[26]
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’s α = .90이
었고, 본 연구에서 Cronbach’s α = .88 이었다. 

  2.2.2. 교수-학생 상호작용
  교수-학생 상호작용(Faculty-student interaction)
을 측정하기 위해 북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
여 학부 교육 질과 성과를 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
National Survey of Student Engagement(NSSE) 
5요인 모델을 한국 대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번안
하고, 타당성 검증을 통해 수정한 Bea과 Kim[27]
의 도구를 Hong과 Bea[15]이 수정한 도구를 사
용하였다. 교수-학생 상호작용은 교수와 학업 관
련 상의, 수업 외 토론과 활동, 진로상담, 학습성
과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다. 총 5개 문항으로 
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. 점수가 높을수록 
교수-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
다. Hong과 Bea[15]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
Cronbach’s α = .85이었고, 본 연구에서 
Cronbach’s α = .83이었다. 

  2.2.3. 진로몰입
  진로몰입(Career Commitment)을 측정하기 위
해 Porfeli et al[17]이 개발한 대학생의 진로정체
감 척도를 Lee 등[28]이 번안하고 타당성 검증을 
한 한국어판 진로정체감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인 
진로몰입 요인으로 측정하였다. 진로몰입 척도는 
2개의 하위영역인 진로몰입 확신과 진로일체감으
로 분류되어 있으며, 총 9문항으로 5점 리커트 
척도로 구성되었다.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
몰입의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. Lee 등[28]의 
연구의 신뢰도는 진로몰입확신Cronbach’s α = 
.69, 진로일체감은 Cronbach’s α = .74이었고, 
전체 진로몰입 도구의 신뢰도는 측정되지 않았다. 
본 연구에서는 진로몰입확신은 Cronbach’s α = 
.65, 진로일체감은 Cronbach’s α = .82 전체 진
로몰입 도구의 Cronbach’s α = .85 이었다.

2.3. 자료수집방법

  자료수집 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
10일까지으로 자료수집 시 각 대학의 방문목적과 
시기를 학과장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자료수집 
기간을 결정하였다.해당일에 본 연구자가 수업이 
끝난 간호학과 강의실로 방문하여 진행하였다. 연

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의 목적, 취지 및 설문지 
내용을 설명하였다. 연구대상자의 조건에 해당되
는 학생들 중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만 강의실에 
남아 설문을 진행하였다. 연구 대상자들의 서면 
동의를 받기 전 연구의 참여 여부는 자율적 의사
에 따르며, 설문하는 도중 언제든지 원하지 않을
때는 중단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, 수집된 자
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하였다. 
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
배포 한 후 자가 보고형식으로 기입하도록 하고 
응답 즉시 회수하였다. 설문시간은 약 10분 이내
로 소요되었으며,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. 

3. 결과 및 고찰

3.1.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

차이  

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차이
를 확인한 결과는 [Table 1]과 같다. 자기주도학
습능력은 대학진학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
다. 다른 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. 
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, 대학지원 동기
에서 본인을 선택한 대상자가 가족과 지인을 선
택한 대상자보다 유의하게 자기주도학습능력의 
수준이 높았다(F=8.375, p<.001).

3.2.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주도

학습능력 정도

  연구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확인한 결과는 
[Table 2]와 같다. 교수-학생 상호작용은 4점 기
준에 평균 1.60점(SD=.52), 진로몰입은 5점 기준
에 평균 3.93점(SD=.55), 자기주도학승능력은 5
점 기준에 평균 3.83점(SD=.51) 이었다.

3.3.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주도

학습능력 간의 상관관계

 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주도학습능
력 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[Table 3]와 
같다. 자기주도학습능력은 교수-학생 상호작용
(r=.301, p=.004) 및 진로몰입(r=.493, p=.002)과 
정적상관계를 보였다. 교수-학생 상호작용은 진
로몰입(r=.184, p=.025)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
다. 즉,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-학생 상호작
용, 진로몰입의 정도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능
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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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1. Degree of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     (N=162)

Variables Categories n(%) M±SD t/F (Scheffe)

Age

25-29 90(55.6) 3.85±0.57

1.314
30-39 37(22.8) 3.70±0.41

40-49 25(15.4) 3.89±0.45

≧50 10(6.2) 4.00±0.33

Gender
Female 131(80.9) 3.83±0.56

-.045
Male 31(19.1) 3.82±0.56

Grade

1st 62(38.3) 3.82±0.48

.456
2nd 41(25.3) 3.88±0.52

3rd 36(22.2) 3.75±0.54

4th 23(14.2) 3.87±0.56

Motivation to university 
entrance

Familya 84(51.9) 3.80±0.52
8.375(<.001)

a,c<b
Meb 46(28.4) 4.05±0.42

Close acquaintancec 32(19.8) 3.59±0.51

Economic status

High 7(4.3) 3.99±0.44

.449Middle 130(80.2) 3.02±0.41

Low 25(15.4) 3.81±0.49

Combine study 
and work

Yes 40(24.7) 3.83±0.47
-.095

No 122(75.3) 3.83±0.53

Table 2. The degree of Faculty-student interaction , Career Commitment and Self-directed learning 
abil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62)

Variables Min Max M±SD

Faculty-student interaction 1.00 3.20 1.60±.52

Career Commitment 2.44 5.00 3.93±.55

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2.53 5.00 3.83±.51

Table 3.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62)

Faculty-student 
interaction 

r(p)

Career commitment
r(p)

Self-directed learning 
ability
r(p)

Faculty-student 
interaction

1

Career commitment .184(.025) 1

Self-directed 
learning ability

.301(.004) .493(.002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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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ble 4. Affected Factors of Self-directed learning ability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n=162)

Variable B SE ß t R2 Adj R2 F(p)

Constant 2.031 .264
7.681

(<.001)

.313 .295
17.848
(<.001)

Supporter for university 
entrance(Me)

.238 .105 .185
4.062
(.023)

Faculty-student 

interaction
.232 .066 .217

3.486
(.003)

Career Commitment .369 .067 .404
5.513

(<.001)

Dummy variable: Supporter when entering nursing department(Close acquaintance:0), 

3.4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

  자기주도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
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
대학진학 동기의 요인에서 더미변수의 준거집단
은 지인으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. 
회귀분석의 기본적 가정인 공차한계(Tolerance)와 
분산팽창인자(VIF)값을 검정하였다. 공차한계
(Tolerance)가 가장 작은 값이 .835로 .10 이상의 
기준을 충족하였고, 분산팽창인자(VIF)는 가장 큰 
값이 1.197으로 10을 넘는 변인들이 없어 독립변
인들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
되었다. Dubin-Watson 값이 1.883로 2에 가까
워, 오차항들의 자기상관성은 문제가 없어 다중회
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. 다중회귀분석의 
결과는 [Table 4]와 같다.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
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몰입(β=.404, p<.001), 
교수-학생 상호작용(β=.217, p=.003), 대학진학 
동기가 본인(β=.185, p=.023)순으로 나타났다. 
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(F=17.848, p<.001), 본 연
구의 변인들은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
습능력을 29.5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
만학도 간호대학생의 진로몰입과 교수-학생 상호
작용의 정도가 높을수록, 간호학과 입학 시 지지
원이 지인보다 본인인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이 
높아짐을 알 수 있다.
 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-학생 상
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을 확
인하고 영향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자기주
도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전략의 기초자료
로 제공하고자 한다.
  대상자의 교수-학생 상호작용, 진로몰입, 자기
주도학습능력 정도를 확인하였다. 먼저, 교수-학
생 상호작용은 4점 기준에 평균 1.60점, 동일한 

도구로 측정한 연구[15]에서의 1.89점과 유사한 
결과를 보였다. 이는 교수-학생 상호작용의 수준
은 비전통적 학습자에 비해 전통적 학습자가 높
게 보고한 연구[29]와도 일치된 결과이다. 이러한 
결과는 학업과 직업 또는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
만학도라는 특성[29]으로 학교의 공간 내에서 교
수와 충분한 교류 및 관계를 위한 활동을 할 수 
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여겨진다. 
진로몰입은 5점 기준에 평균 3.93점 중간이상의 
수준으로 전통적 학습자 형태의 대학생을 대상으
로 한 연구[21]에서 3.85점과 유사한 결과를 나
타냈다. 자기주도학습능력은 5점 기준에 평균 
3.83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으로 비전통적 형태
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[31]에서 3.6
점으로 만학도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수준이 차
이를 보이는 바, 추후 대상지역과 표본의 수를 
확대하여 만학도 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 수
준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.
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주도학습능
력의 차이는 대학진학 동기 본인일 경우가 유의
한 차이가 있었다. 이는 간호대학생의 성별과 학
년[16], 경제수준[32]은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 차
이가 없었던 결과와 성인학습자의 간호학과 선택
한 동기가 주위의 권유보다 본인의 적성 및 흥미
로 선택했을 경우 자기주도학습능력에서 유의한 
차이를 나타낸 연구[16]와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
이다. 
  대상자의 교수-학생 상호작용과 자기주도학습
능력, 진로몰입과 자기주도학습능력, 교수-학생 
상호작용과 진로몰입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. 
이는 대학생의 교수-학생 상호작용은 자기주도학
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
[16]이며, 진로몰입의 하위 요인인 진로확신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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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주도학습능력, 교수-학생 상호작용 간에 정적 
상관관계 임을 나타낸 연구[32]와 유사하다. 즉, 
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교수-학생 상호작용과 진로
몰입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의 
수준을 증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, 이들의 
자기주도학습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수와 충분한 
상호작용을 할 기회와 진로몰입의 수준을 향상을 
위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. 대학에 입
학한 만학도 학생들은 학업의 열정이라는 이상과 
현실 사이에서 많은 고민이 시작되나, 이들을 도
와줄 지지체계가 없는 환경에서 이들을 돕기위한 
교수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지체계 구축
이 필요할 것이다. 수업활동에 있어서 수업에 적
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교수자와 더 많이 
교류하는 경향이 있으며, 거꾸로 학습(flipped 
leaening)은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는 바
[33] 거꾸로 학습 수업방식의 도입을 통한 교수-
학생 상호작용 촉진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. 현실
적으로 만학도 대학생의 컴퓨터를 활용한 레포트, 
그룹과제 등의 학업 유지에 기본적 역량에 큰 어
려움을 호소하는 바[34],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교
수자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컴퓨터 강좌, 문서
작성요령 등의 만학도 간호대학생 적응프로그램 
운영은 기본적 역량 및 교수자와의 지식적, 정서
적 지지체계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. 
만학도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과프로그램
의 성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미흡하기에, 이들을 
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효과를 확인하는 
후속 연구가 요구된다.
 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
요인을 분석한 결과, 진로몰입, 교수-학생 상호작
용, 대학진학 동기가 본인인 순이었다. 먼저, 만
학도 간호대학생의 진로몰입의 수준이 높아질수
록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, 이
는 대학생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[33]와 맥락을 
같이 한다. 자기주도학습능력에 학습의 수행 이전 
단계에서 동기요인으로 목표지향성이 주요한 영
향을 미치는 바[11], 만학도 간호대학생은 진로몰
입[19]의 높은 수준이 학습의 원동력이 되어 자
발적으로 학습의 욕구를 진단하고 목표 설정해서 
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성취를 실행해가는 
전반적 과정인 자기주도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
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. 만학도 간호대학생들은 
간호사 취업라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취업 시 
필수적인 면허취득을 위해 4년의 교과과정 이수
를 위해 입한한 목표지향성이 높은 경우가 많은 

편[30]으로 다방면의 진로뱡향에 대한 구체적 탐
색과 개인 역량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진로준비가 
미흡한 실정이다. 즉, 이러한 교내 진로전담 기구
들의 활동은 진로에 대한 요구와 인식, 특히 비
전형적 형태의 만학도 학생들의 특성이 충분히 
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한다. 따라서 대학 
내의 진로 담당 기구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에
게 신입생 시기부터 졸업 시까지 단계적으로 진
로와 관련된 교육 요구도를 확인하고, 개인적 특
성과 연령에 부합된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위한 
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들의 진로몰입의 
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.
  대상자의 교수-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이 높아질
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
으로 나타났다. 이는 간호대학생[32]대상으로 한 
연구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
가수준의 교수-학습 역량진단도구를 통해 수집된 
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연구[27]에서 유사한 결
과를 나타냈다. 이처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
강조할 때 교수의 개입없는 자유로운 학습활동은 
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교수의 개입이 매우 
중요하다고 강조한 연구[35]를 뒷받침하는 결과
이다. 만학도 간호대학생 뿐 아니라 일반 간호대
학생도 가지는 학업, 실습, 취업 등의 고민은 공
통될 것으로 판단되나, 만학도들의 고민의 깊이는 
연령과 맞물려져 고민들의 역치가 낮은 수준일 
것임을 짐작 가능하다. 많은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
있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멘토링 프로그램은 상
호 간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며, 자기주도
학습능력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. 학
과에서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을 전담하는 교수를 
두고 전담교수가 멘토가 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
구성하여 수업 진행, 학사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
정보를 제공하고 SNS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성적, 
진로, 수업 등을 지속적으로 상의할 수 있도록 
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. 교수자의 
다각적, 실질적인 노력으로 이룬 이들과의 유기적
인 관계는 상호작용의 수준 향상으로 이끌며, 이
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의 증진
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.
  대상자의 대학진학의 지지원이 본인일 경우 자
기주도학습능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, 이는 간
호대학생의 자기주도학습능력에 자신의 자율적 
선택 및 결정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
[36]와 일맥상통한다. 후기 청소년들의 37%는 부
모가 지신의 진로 결정, 선택과정에 영향을 미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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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으며, 개인적 요인이 자신의 진로 선택에 
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[37]. 이에, 
후기 청소년기의 시기를 넘어선 만학도 간호대학
생은 일-학업을 병행해야 하거나, 또래 학년에 
비해 많은 연령 등의 인지적, 시간적 장애 요인
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져 있고, 다양한 삶
의 경험도 축적하였을 경우를 고려할 때 진학 선
택시 부모, 주변인의 지지보다는 스스로의 확신과 
믿음이 더욱 요구되었을 것이다. 이들의 자발적 
지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이행 할 
수 있도록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스스로가 학습
을 계획해 평가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능력에 
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 생각된다. 자
신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으로 되어 학과의 진학
을 선택한 만학도 간호대학생에게 학과 구성원의 
꾸준한 관심과 응원은 자기주도학습능력 향상에 
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.
 

4. 결 론

  본 연구는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학업 유지, 학
습 성취 나아가 전문직 간호사로서 의료분야에서 
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기주도
학습능력의 관련변인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
구의 의의가 있다.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
만학도 간호대학생의 간호학과 진학에 대한 지지
를 격려하고, 교수-학생 상호작용의 수준을 향상
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진로몰입
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내 담당기구 개설이 
요구된다. 본 연구에서 일 지역 만학도 간호대학
생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결과를 일반화함에 있어 
한계가 있는바, 추후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를 시
행 할 것을 제안한다. 또한 만학도 간호대학생의 
자기주도적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
에 대한 연구가 제한있어, 다양한 변인을 포함해 
반복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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